
미사 시간 안내

사목지표

월요일 
7:30 pm  
화요일 
7:00 am  
수, 목, 금요일 
9:30 am 
7:30 pm
토요일
9:30 am (매주) 
4:00 pm (초등부)
5:30 pm (중고등부)
7:30 pm (청년부)
주일
7:00 am  
9:00 am 
10:30 am (교중) 
5:00 pm (시티) 
5:30 pm (영어)
7:30 pm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이메일  info@sydneykcc.org  전화번호  8756 3333 (대표번호), 8756 3334  
팩스번호  8756 3335  사제관  8756 3330 (임�요셉�신부), 8756 3332 (노�미카엘�신부), 8756 3331 (이�스테파노�신부), 9558 3498 (홍�야고보�신부) 
수녀원  8756 3336 (좌�인노첸시아�원장수녀, 최�디아나�수녀, 윤�바오로�수녀)  연령회  0433 067 456 (김인섭�야곱)  차량봉사  0414 488 700 (이창석�바오로)

주임신부:
보좌신부:
고해신부:
수녀:

사목회장:

임기선�요셉
노호영�미카엘, 이남웅�스테파노
홍�야고보
좌순선�인노첸시아,  최연숙�디아나, 
윤경남�바오로
최병훈�요셉

연중�제29주일�전교주일연중 제29주일  2015. 10. 18(나해) / 제64호

한국�순교자와�성�스타니슬라오�성당  Korean Martyrs & St Stanislaus Catholic Church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전화번호  02 8756 3333 

봉헌금

  $1,463.40

교무금 

 $18,792.65

감사헌금

 $495.00

기타

$-

지출

 $25,783.03

누적잔액

 $72,152.17

미사�참례수

1,822

전례성가 / 화답송

전례성가:  입당: 450    봉헌: 511, 512     성체: 174, 176    파견: 39

화답송: 

영성체송: 

주일
봉사

■ 18/10월  05 구역       ■ 25/10월, 1/11월  06 구역      ■ 8, 15/11월  07 구역
■ 전례, 커피, 청소  9:00 am, 10:30 am

오늘의�중식�메뉴

유아세례 면담
유아�세례를�신청하신�부모님�께서는 10월 19일(월) 부터 10월 
23일(금) 까지 (화요일� 제외) 평일� 저녁미사� 후� 노호영� 미카엘 
신부님과�면담이�있습니다.

2015/16 중고등부 코이노니아 캠프
기간: 12월 19일(토) - 21(월)
신청기간: 10월 10일(토) - 31일(토)
연락처: 김민태�알렌�교감 (0430 301 168)    
              남보라�데보라 (캠프장) (0419 161 313)

사목회 회의
- 10월 18일(주일) 오후 12시  30분�미카엘방

바오로 수녀님 피정
- 10월 19일(월) - 28일(수)

10월 구역장 / 반장 교육 및 구역장 회의
- 23일(금) 구역장 / 반장�교육 I 오후 8시
- 25일(주일) 구역장 / 반장�교육 II (12:30pm - 2:30pm)
                       구역장�회의(2:45pm - 4:00pm) 미카엘방

예비자 입교식
- 10월 25일(주일) 교중미사�중

위령미사
- 11월 2일(월) Rookwood  한인�공동묘지
- 연도: 오전 10시
- 미사: 오전 10시 30분

단체모임
- 10월 18일(주일): 글로리아, 성가대
- 10월 23일(금): 방송실
- 10월 24일(토): 청소년�분과, 청년연합회
- 10월 25일(주일): 카나�소공동체

대림시기 평일미사 40일 봉헌
40주년� 매일미사� 참석후� 출석표에� 도장을� 받는다. 대림시기 40
일동안�매일미사�봉헌자는�포상�예정이며�평일미사를�참례하면서 
영신적�수련의�기회로�삼는다.
- 2015년 11월 7일(토) ~ 12월 23일(수) 까지 (주일�불포함)
- 준비물: 출석표

2016년 월간지 신청
- 도서부에서 2016년�월간지를�신청�받습니다.
(매일미사, 생활성서, 참소중한�당신, 경향잡지, 마리아지, 야곱의 
우물�등)

제 1독서:  이사  2,1-5     제 2독서   로마 10,9-18   복음  마태  28,16-20

해물�순두부 (4구역)

주님이�말씀하신다. 내가�너희에게�명령한�것을�모든�민족들에게�가르쳐�지키게�하여라. 내가�세상�끝�날까지�언제나 
너희와�함께�있으리라.

순수 행복 나눔 사랑 - 제3기 파푸아뉴기니 해외의료봉사 참가 수기

나는� 이번� 제3기� 파푸아뉴기니� 해외의료봉사에서 
지역인들에게� 결핵, 에이즈, 파상풍, 말라리아� 등에� 대한 
의료�지식�전달과�교육을�실시했고, 바다바다�마을에�사는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에게� 영어, 수학� 그리고� 찬양과 
율동을�가르쳐�주었다. 나는�이번�봉사에서�아이들을�통해 
주님의�모습을�닮은�순수, 행복, 나눔, 사랑을�볼�수�있었다.
 첫날� 도착해서� 우리는� 바다바다� 마을에� 위치한� 까리따스 
여자� 기술� 고등학교(Caritas Secondary School)에서 
환자들을�맞이할�임시�병원을�차렸다.  학교�옆�마을로�간 

나는� 이제야 ‘아, 내가� 정말� 파푸아뉴기니에� 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TV에서만� 보던� 빈민가의 
사람들. 시드니에서�여기�올�준비를�하면서�그곳은�어떤�곳일까�상상만�했는데�직접�가서�보니… 아�이런 
곳에서도�사람들이�사는구나�하고�느꼈다. 바닥에�굴러다니는�유리�조각들과�빈�깡통들… 쓰레기들은 
널려� 있고… 그곳을� 그냥�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 이런� 환경� 속에서� 바다바다�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은�너무나�밝고�순수한�모습으로�손을�흔들며�우리�모두를�반갑게�환영해줬다.   
매번�수업�후�아이들에게�치킨볼이라는�과자를�간식으로�나눠줬는데�조(Joe)라는�아이가�과자를�받고 
미처�이를�받지�못한�어린�아기�동생에게�그�작은�치킨볼�하나를�잘라서�나눠�주는�모습을�보고�나는 ‘아, 
저런�것이�정말�나눔이구나’하고�느꼈다. 나누는�모습이�너무�아름답고�예뻐서�조에게�치킨볼을�하나�더 
주니�너무나도�큰�미소로 “Thank you, teacher!”하고�가는�그�소년… 어려운�상황에서도�자기�것만을 
챙기려�하지�않고�그것을�나눌�줄�아는 11살짜리�이�소년에게서�나는�찡한�감동을�느꼈지만�그�모습에서 
주님의�모습을�볼�수�있었다.   
마지막� 날� 아이들과� 너무나도� 아쉬운� 작별을� 해야� 했다. 아이들도� 마지막� 날인� 줄� 아는지� 더� 밝은 
모습으로�우리들을�대했다. 유치부�아이들과�마지막�수업이�끝날�때쯤�엄마가�만들어주신�파푸아뉴기니 
전통�가방과�조개껍질로�만든�목걸이들을�가져와�우리들에게�주었다. 초등학생�아이들과의�마지막�수업 
때는�아이들이�선생님들을�위해�만든, ‘Thank you for teaching us!’라고�아름다운�말들이�담긴�카드를 
받았다. 짧은� 시간이었으나�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아이들에게�많은�것을�가르쳐주기에는�너무도�짧은�시간이었고, 아이들의�사랑과�정성이�담긴�카드를 
받았을�때의�느낌은�말로�표현하기�어려울�정도로�행복했다. 
수업�내내�아이들을�보는�내내�웃음이�끊이질�않고�우리�모두가�아이들처럼�해맑게�웃을�수�있는�그런 
일주일의�시간을�보냈다.

. 최영은�루시아�교육팀장

2016년 제7차 창세기 연수 봉사자 모집
-접수날짜: 
-봉사자�첫번째�미팅:
 
-문의전화: 

선종 조덕숙 아그네스
-망자와�유가족을�위해�많은�기도�부탁드립니다.

2015 본당 친교의 날 결산 보고
-후원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

사랑반 예비자 방문일정

10/10(토)-10/25(주일)
2015년 11월 29일 (주일) 1시 
@실버워터성당
김보겸�아가다 0416 760 761, 
김선욱�바오로 0411 376 116

전교 주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2구역                    차주연               안나
2구역  이혜성                마리아
2구역  이해연                베로니카
2구역  강창진                스테파노
2구역  강민영                레아
2구역  강민제
3구역  박혜정                실비아
3구역� 김용수                에리코
3구역� 문은남                제시카
3구역� 김윤수                빅터
3구역� 김현미                엘리사벳 
3구역� 한영욱                알베르토
3구역� 김태훈                미카엘
3구역� 이미경                라파엘라

11월 14일(토)

11월 07일(토)

11월 28일(토)

1구역  강성철                베드로
1구역  조인숙                베로니카
1구역  조맹호                마태오
1구역  이주연                올리비아
1구역  박소정                세실리아
1구역  김선영                엘리사벳
1구역  김진은                아가다
1구역  황건하                토마스 
 유미애                미카엘라
 전민철
 한석우                에스텔
 김효정                보나
4구역� 허은정                안드레아
4구역� 김대호                사도요한
4구역� 이영화                발렌티나
6구역� 김미리                클라라
7구역� 전정자                조세핀�메리

날짜   구역 이름 세례명

구분                           수입                         지출
라플�티켓�판매
현금�후원
행사비
결산후

$20.805.00
$5,050.00

$30,743.19
-$4,888.19

공지사항

 



살아 숨쉬는 공동체

연중 제 28주일 / 마르 10, 17 - 27

질문

연중 제29주일

“스승님, 그런�것들은�제가�어려서부터�다�지켜왔습니다,” (20)
▶  어릴� 때부터� 마음에� 새겨진� 교회나� 부모나� 스승의� 가르침이 
있습니까?

“너에게�부족한�것이�하나�있다.” (21)
▶ 주님을� 따르는데�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내가�생각하는�이상적인�신자라면�어떤�사람입니까?

이�말씀�때문에�울상이�되어�슬퍼하며�떠나갔다. (22)
▶  해야�할�일인�줄�알면서도�실천하지�못해�마음이�짐이�되었던 
경우가�있습니까?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23)
▶   재물이�하느님께�나아가는데�방해가�되었던�때가�있었습니까?

공동체 소식

(2015년 10월 4일 - 10월 11일)

신립수구분

금주

누계 457명

14명

$625,537

$12,450

$233,280

$

신립�금액 납부�금액
(개인/가족�신립)

12,970

$28,921

$495

기타�납부금액
(단체/익명/감사헌금)

김봉환�스테파노
박영덕�대건안드레아
이원영�다두
이병희�세실리아
강보식�세르지오

김희숙�벨벨두아
윤순옥�베로니카
박영희�마티아
이혜린�세라피나
서만용�알렉스

40주년 기념사업

1. 개막미사 (2015. 7. 12)
2. 전�신자�성경�필사�운동(2015. 7. - )
3. 신약�성경�강좌�개설(2015. 7. -)
4. 초, 중기(1976년 - 2004년) 본당역사�정리(2015. 7. -)
5. 대건관�신축(2015. 7. - )
6. 전신자�소공동체�교육(2015. 8. 23 - 2015. 9. 6)
7. 대림, 사순시기�평일미사�봉헌(2015. 11. 7 -2016. 3. 23)
8. 교회�묘지�성상�건립(2016)
9. 새�가족�찾기�운동(2016. 8. 14 - 2016. 10. 16)
10. 폐막미사 (2016. 11. 6)
연중행사

PNG 의료봉사단�파견 (2015년 10월)
성탄�예술제 (2015년 12월 24일)
경로잔치 (2016년 5월)
견진성사 (2016년 6월)
본당�친교의�날 (2016년 9월)
본당�친선 Golf 대회 (2016년 10월)

노호영�미카엘�신부

가톨릭 상식 - 성모 마리아 공경 

가톨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이� 가톨릭은 
성모님을� 믿는� 종교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시자, 
구원의� 협조자, 그리고� 우리� 시낭의� 모범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공경하는� 것이지�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느님께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행위인 
흠숭은� 하느님께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와� 성인께는 
공경을�드린다고�표현해야�한다.

성모님은� 가브리엘� 대천사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할�거라는�말을�듣는다. 당시�유대�풍습에�의하면, 처녀가�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바랍니다.”(루카1,38) 하고� 대답하시며� 주님의� 뜻에 
순종했고�예수님을�낳아�기르셨다. 성모님은�평생�동안�예수님에게서 
일어난�일들을�함께�겪으셨고, 하느님의�뜻이�예수�그리스도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셨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당신도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루카2,35) 고통을 
겪으셨고, 당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셨다. 이와� 같이 
성모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셨다. 그래서 “
가톨릭교회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자녀다운� 효성으로� 성모님을 
가장�사랑하는�어머니로�모신다.”(교회헌장53항)

예수님은�돌아가시기�전에�사랑하는�제자를�보시고�먼저�성모님에게 
“어머니, 이�사람이�어머니의�아들입니다.” 하시고, 그�제자에게는 “
이분이�네�어머니이시다.”하고�말씀을�남기셨다. 그때부터�그�제자가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요한19,26-27). 성모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기도로써� 교회� 공동체를� 도와주셨고� 하느님의 
부르심을�받고�승천하셨다. 그래서�초대�교회부터�오늘에�이르기까지 
교회는�성모�마리아를�우리의�어머니로�공경해�오고�있다.

제3차 PNG 해외�의료�봉사

서경인�아네스
최경호�루치아노
김명옥�야고보
김경�안나

HSC 수험생�안수식

지난 5일(월)부터 11일(주일)까지 25명의� 봉사단원들은  
까리따스� 고등학교(Caritas Secondary School)에서 
의료봉사를�실시했다.

지난 10일(토) 34명의 HSC 수험생들을� 위한� 안수식이 
중고등부�미사�중에�있었다.

소공동체�탐방(8) 

지난 10일(토) 오후 2시� 버우드의� 한� 바닷가� 공원에� 야외� 단합회를 
겸한�소공동체�반모임을�하기�위해 7구역 9 반(반장�강현숙�헬레나)의 
반원들 12명이�모였다. 9반�반원�특성을  살펴보면 50~60 대�초반 4 
세대� 부부들의� 모임을� 기반으로� 탁월한� 리더십과� 노련한� 경험을 
겸비한�파견반장이�각고의�노력�끝에�소위�황무지에서�농지를�개발한 
멋진�신설반이다.

이날�소공동체�모임에는 3명의�새�반원들이�동참해�복음�나누기에서 
자신들이� 오랜� 시간�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온  지난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다음과�같이�새로운�각오로�신앙의�의지를�피력했다.

-. 심요셉: 과거 ‘유아영세’를� 받았으나� 어린� 시절� 부친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부친을� 대신해� 동생들을� 보살피고� 뒷바라지� 하느라 
신앙생활을�할�시간적인�여유가�없었다. 이후�해군�군복무를�시작으로 
항해사의�길을�가다�보니�더욱�신앙�생활과�멀어진�삶을�살아�왔으나 
이제부터라도�참된�신앙�생활을�하도록�노력하려�한다.

-. 심요셉피나(가칭/ 예비자): 남편�심요셉을�따라�천주교인이�되고자 
10월 25일� 예비자로� 입교할� 예정으로� 우선� 열심히� 교리를� 배우고 
익혀�반드시�세례를�받겠다고�의지를�다졌다.

-. 황안나: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영향으로 ‘유아영세’를� 받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오랜� 냉담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여기 
소공동체� 모임에� 참석하고� 나서� 새삼� 너무� 기쁘고� 행복해� 나중에 
반드시�부부가�함께�참여하겠다고�했다.

반원들은  지난달�실시했던�본당�친교의�날�행사에�대한�검토와�개선 
방향� 등을� 진지하게� 토론했고 ‘활동� 토의� 결정� 사항’으로는 10월 
전교의�달을�맞이해 10월 25일 ‘예비자�입교식’에�주변�많은�사람들이 
입교할�수�있도록�힘쓰자고�뜻을�모았다. 이후�음식을�함께�하며�상호 
훈훈한�인생담을�나누며�끈끈한�화합의�시간을�가졌다.   
   
*이번� 소공동체� 탐방� 기사는� 박재혁� 헨리코 7구역장님이� 직접 
작성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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